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인하율 미미
수입 경유 인하액 평균 4.24원 불과 … 소비자 인하효과도 8% 그쳐

전자상거래용 수입 경유의 석유제품 가격 인하효과가 4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간주유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의 석유제품 시장 유통구조개선 성과 발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

래용 수입 경유가 시장에서 기존 경유에 비해 리터당 평균 4.24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경유에 부여되는 할당관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 환산액이 리터당 약 53원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

자 가격 인하효과는 8%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제혜택이 시장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중간 유통단계에서 마진이 대부분 흡수되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수입 경유의 86%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대리점을 거쳐 주유소에 공급되고, 나머지는 주유소가 직접 전

자상거래로 구매하고 있어 대부분이 수입사에서 대리점, 주유소로 3단계 유통과정을 거치고 있다.

월간주유소는 “2012년 배정된 전자상거래용 물량 300만배럴이 모두 유통된다고 가정하면 가격인하 효과액은

총 20억원인 반면 세제혜택은 252억원에 달한다”며 “결국 230억원은 유통과정에서 사라진다는 얘기”라고 주장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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